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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직장인 음주 연구들은 ‘근무시간 외 음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음

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음주에 ‘근무시간 외 음주’ 뿐만 아니

라 ‘근무시간 중 음주’에도 주목하고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N

구의 보건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577명이다. 연구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49.3%였고, 대부분(48.2%)이 음주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

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중 음주’는 ‘결근하였다’와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직무수행 문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 문제들 중에서 ‘일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문항하고만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을 한 결과, 남성과 건강상태, 직무기간,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 음주에서 특히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

무시간 중 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회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중심어 :∣직장인음주∣직무수행∣

Abstrac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among Korean employees has focused on not  
'drinking on the job' but 'drinking off the job'. Thus,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nking on the job' and work performance among employe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lcohol use including 

'drinking on the job' and 'drinking off the job' and work performance among 577 employees 
working at the health or welfare related agencies in N-gu of Seou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univariate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to examine which alcohol us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work performance among employees. As for alcohol use, 49.3% of participants 
reported 'drinking on the job' in the past 30 days and 48.2% of participants reported 'drinking 
in a company dinner'in the past 30 days. 
Univariate analy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lcohol use including 'drinking on the job' 

and 'drinking off the job' and 'work performance' showed' drinking on the job' was associated 
with all work performance items except 'being absent' and 'being hurted' were not associated 
with work performance. Meanwhile, 'drinking off the job' was related to only 'did not do the 
job wel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gender, subjective health status, service 
period, and 'drinking on the job'.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more concerns 
about 'drinking on the job', especially 'drinking in a company dinner' among employe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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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장인 음주(employee alcohol use)는 '근무시간 중 

음주(drinking on the job)'와 '근무시간 외 음주

(drinking off the job)'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8]. 사실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전에는 '근무시간 중 음

주'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인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여,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장려하기

도 하였다[22]. 우리나라에서도 농부들은 농사일을 하

는 도중에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셨으며, 그 풍습이 지

금도 남아서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작업의 피로

를 잊기 위해서 일을 하는 중간에 술을 마시기도 한다

[6]. 실제로, 제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

상자의 13-15% 정도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었고[3], 남성은 45.3%, 여성

은 24%가 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

이 있다고 답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이 18.3%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14.5%), 금융업(7.5%)의 순서

로 나타났다[1]. 

많은 연구자들이 직장인 음주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

나는 직장인 음주가 직장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8][11-13][23][20]. 10개 사업장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11.1%는 음주로 인하여 직장에 

늦게 출근하였으며, 4.5%는 결근을 하였고, 47.3%는 숙

취로 인하여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대상자의 31.1%는 직장 일을 제시간에 마치지 

못하고 일이 지체되었다고 하였으며, 9%는 기계작동과 

관련하여 사고를 경험하였고, 3.3%는 직장에서 조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음주를 한 경우 그 다

음날 업무에 집중하기를 힘들어 하였으며, 과음으로 직

장에서 졸은 적이 있으며, 업무상 실수도 경험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직장인 음주는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직장인 음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근무시간 중 음주‘는 포함하지 않고 '근무

시간 외 음주’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15]. 과거 '근무

시간 중 음주'를 장려한 적도 있었지만[22], 지금은 '근

무시간 중 음주'를 사회 각 층에서 우려하는 사회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근

무시간 중 음주'의 예는 낮술과 직장회식이다[12][26-28].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

적인 음주보다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회식, 고객접대 

등으로 인한 음주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5]. 따

라서 직장인 음주를 연구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 음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음주'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음주를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를 포함

하여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로 이루어지는 직장인 음주 실태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직장인 음주의 개념 정의와 이론 
일반적으로 직장인 음주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

무시간 외 음주'로 구분할 수 있다[17]. '근무시간 중 음

주'는 직장에서 근무 중(drinking during work) 혹은 근

무하기 바로 전(drinking before work)에 음주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3][18][20]. '근무시간 외 음주'

는 전반적인 음주(overall drinking) 혹은 평상시 음주

(usual drinking)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

다[13][21].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장에서 그리고 근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근무시간 외 음주'는 대부

분이 직장 밖에서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다

[16][17]. 지금까지 대다수 직장인 음주 연구들에서는 '

근무시간 중 음주'를 포함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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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음주를 '근무시간 외 음주'와 '근무시간 중 음

주'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 음주 연구에서 ‘근무시간 외 

음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포함시켜야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음주패

턴은 서구의 음주패턴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구

에서 개발된 이론과 모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패

턴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 직장인 

음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

고 있는 직장 음주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29]. 그 한 예가 직장회식이다. 서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음주가 동반되는 회

식을 하고, 고객 접대 차원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

[6][12][33]. 음주가 동반되는 직장회식은 정보의 교환

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29].  우리나라

에서는 음주가 동반되는 직장회식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며, 직장에서도 회식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기도 한다[7][34]. 실제로 직장회식과 관련된 사고는 

산재로 처리되기도 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회식을 '근무시간 중 음주'에 포함시켰다.

음주회식이나 낮술을 포함하는 '근무시간 중 음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적 통제 모델(social control 

model)에 의해 설명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직장환경

이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한 수퍼비전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조가 결여되어 

있을 때 직장인들이 과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사

회적 통제는 공식적 사회적 통제와 비공식적 사회적 통

제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식적 사회적 통제

는 직장에 술을 가지고 오는 것, 직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 직장에서 만취하는 것 등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포함한다. 문서화된 정책에는 고용인이 규칙을 어겼을 

때에 훈육하는 절차와 알코올 의존 고용인을 돕기 위한 

치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는 알코올 사용에 영향

을 미치고, 구체적인 직장관련 환경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가치, 태도, 기대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기대는 

특정한 직업하위집단이나 직업 상황 등에 제한되며, 조

직의 공식적인 알코올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거나 가지

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의 경우 '근무

시간 중 음주'는 직장 알코올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지

만, 벽돌을 나르는 인부들 사이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편안한 기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수용될 수 있

다[32]. 

사회적 통제모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업장은 

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치와 태도, 기대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통제 또한 '근무시간 중 음주'에 허용적인 부분도 보인

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작업 중에 

근로자들이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편이

며[11], 우리나라 회사들 중 음주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

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여[10] '근무시간 중 음주

'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근무시간 외 음주’에만 국한시켜 이론을 논의한 연구

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직장인 음주에 대해 직장인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를 한

다는 긴장감소 가설과 직장인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와 인식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다[35].

2.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
우리가 직장인 음주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직장인 음주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관련문제(alcohol related 

problems)의 예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관

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며,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

는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이 많다. 

공중보건(public health) 관점에 따르면, 보통 알코올 의

존자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지만 많은 알코올 관련 문제들은 알코올 의존

자가 아닌 문제음주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30].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샘플이 아닌 지역사회 샘플을 가

지고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를 토대로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실증적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이미 외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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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13][14][21]. 

Blum, Romam, and Martin(1993)은 '근무시간 외 음주'

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장인의 자기보

고에서는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

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동료의 보고에서는 '근무시간 

외 음주'가 증가할수록 직무수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mes, Grube, Moor(1997)는 

Frone(2003)이 설정한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를 다루면서,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Ames, Grube, Moor(1997)는 '근무시간 중 음

주'를 직장관련 음주(work -related drinking)란 명칭으

로, ① 지난 1년 동안에 근무시간에 적어도 술 한 잔을 

마신 경험이 몇 번 있는가?, ② 직장에서 술을 마실 때

에 보통 몇 잔을 마시는가?, ③ 지난 1년 동안에 직장에 

가기 1시간 내에 4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몇 번 있는

가? 등의 3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Ames, Grube, 

Moor(1997)는 '근무시간 외 음주'를 '전반적인 음주'와 

‘평상시 음주’란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보통 몇 번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실 때에는 몇 

잔을 마시는지 조사한 결과, 직무수행 문항인 결근은 '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와 아무런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직무수행 문항인 과

업 달성과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근무시간 중 

음주' 중에 ③ 지난 1년 동안에 직장에 가기 1시간 내에 

4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몇 번 있는가?를 질문한 내

용은 직장에서의 숙취상태(hangover)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무시간 외 음주'는 결근이

나 과업달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 등은 '근무

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가 직무수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 등은 '근무시

간 중 음주'를 지난 한 달 동안에 6가지 직장 관련 상황

(work-related situations)에서의 음주여부로 질문하였

다. 여기에서 6가지 직장 관련 상황들로 ① 직장에 가기 

2시간 내, ② 점심시간, ③ 직장에서 휴식시간, ④ 직장

에서 일을 하는 중, ⑤ 회사가 후원하는 모임, ⑥ 회사 

차를 운전하기 전 등을 제시하였다.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 등은 '근무시간 외 음주'

를 Blum, Romam, and Martin(1993)과 동일하게 평균 

일일 알코올 소비량으로 조사하였다. 

Blum, Romam, and Martin(1993)의 연구에서는 평균 

일일 알코올 소비량과 직무수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의 연구에서도 총 직무수행문제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

면, 연구자들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음주'를 약간씩 다르

게 측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 음주'를 동일한 방식

으로 측정했을 때에도 직무수행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근무시간 외 음주’는 평

균 일일 음주량과 같은 음주량으로 측정하는 것에 반하

여 ‘근무시간 중 음주’는 음주 여부로 질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

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10][24][33]. 김용석

(2003)은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를 

직장인 음주로 정의하면서,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김용석(2003)은 '근무시간 중 음주'와 '

근무시간 외 음주'를 직장동료의 시각에서 질문하여 직

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실제

로 소비한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 장승옥(2006)은 '

근무시간 외 음주'로 음주빈도를 보았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 음주'에 해당되는 음주회식을 회식 10번 정도

에 술을 마시는 회수로 보았으며, 이를 직장음주문화의 

한 차원으로 보았다. 장승옥(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음주빈도와 음주회식이 포함된 직장음주문화는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갈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한 동료의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음

주회식과 같은 '근무시간 중 음주' 또한 직장음주문화

의 한 차원으로 봄으로써, 자기보고된 '근무시간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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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를 모두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의 관계를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이상은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관하여 살

펴보았다. 직장인 음주 이외에 직장인의 직무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Ames, Grube, Moore(1997)등에 의하면, 여

성은 남성에 비하여 직장에 결근을 할 위험이 적으며, 

나이가 많은 직장인은 나이가 적은 직장인에 비하여 직

장에서 과업을 달성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을 가질 위험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

아질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직무수행 문제를 덜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고, 자신의 직

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직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직무수

행문제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를 포함하

는 직장인 음주 변수 이외에도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

업만족, 직무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직장인

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자치구인 N구에 위치한 보

건․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N구청 자료의 구분에 따라 설문에 동의한 종

합사회복지관 8개소, 자활후견기관 3개소, 장애인복지

시설 1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7개소, 구청 및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각 1개소, 동주

민센터 19개소, 학교 11개소, 정신보건시설 7개소, 건강

관련시설 2개소, 가족 및 여성관련시설 2개소, 시민단체 

5개소 등 총 91개 기관을 설문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각 기관의 행정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설문결과에 대한 익명성을 설명한 후 구두로 

설문에 동의한 각 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기관 

행정책임자는 기관 실무자에게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목적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실

무자 596명에게 설문지를 개별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진이 각 기

관을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6일

부터 9월 10일까지였다. 최종적으로 59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1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577부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2.1 직무수행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Mangione 등(1999)이 

사용한 직무수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수행은 직장

에서의 문제에 관한 6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

으로 측정되었다. 직무수행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

들로는 ‘결근하였다,’ ‘일을 잘 하지 못했다’, ‘직장에 늦

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였다’, ‘원래 계획된 일을 다 

하지 못하였다’, ‘동료와 언쟁을 하였다’ 등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응답하도

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 '1-2번', '3-5번', 

'6번 이상' 등으로 설정되었다. '전혀 없었다'는 0점, 

'1-2번'은 1.5점, '3-5번'은 4점, '6번 이상'은 6점으로 

코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수행에서 문제가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시간 중 음주’를 측정하기 위하여 drinking on 

the job 척도(Mangione, Howland, Amick, Cote, 1999)

를 사용하였다. drinking on the job 척도는 6가지 직장

과 관련된 상황(work-related situations)에서 술을 마

셨는지를 질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난 한 달 

동안에 ① 직장에 가기 2시간 내에 술을 마셨다, ② 직

장에서 점심식사 시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 ③ 직장에

서 휴식시간에 술을 마셨다, ④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

에 술을 마셨다, ⑤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⑥ 회사 

차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 등의 6문항에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아니오'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⑤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문항은 원문에서는 

“회사가 후원하는 모임(company sponsored even)에서 

술을 마셨다”인데, 우리 직장문화에 맞게 ’직장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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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술을 마셨다‘로 번역하였다. 직장회식은 가족이나 친

구 등과의 사적인 음주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며[7], 

실제로 직장회식에서의 비용은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

[36]. 직장회식을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 음료

가 포함되는 회사가 지원하는 리셉션(company sponsored 

receptions)의 빈도(Yang, Yang, Kawachi, 2001)를  음

주회식 빈도로 간주하여서[8][10], “회사가 후원하는 모

임(company sponsored even)에서 술을 마셨다” 문장

을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

고 보았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음주’의 계산은 6가지 

하위문항에 각기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6가지 문항의 총점을 '근무시간 중 음주'로 

보았다.

2.3 '근무시간 외 음주'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몇 잔의 술을 

마셨는지를 질문하여 이를 30일로 나누어, Mangione, 

Howland, Amick, Cote(1999)의 경우처럼 평균 일일 알

코올 소비량으로 보았다.

2.4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로 남성은 1점, 여성은 0점을 부여하였다. 결혼한 

경우에는 1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

하여 결혼지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는 

'하'에서 '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았다. 건강상태는 ‘귀

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라고 질문하여, ‘매우 좋

지 않다’에서 ‘매우 좋다’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직무기간은 귀하의 현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하여 개월 수로 계산하였다. 직업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만족한다'

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만

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통계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방

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

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자들은 음주를 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음주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

시간 외 음주’로 구분할 수 있다[17]. ‘근무시간 중 음주’

와 ‘근무시간 외 음주’ 중 어느 것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33.6%(188명), 여성이 

66.4%(372명)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나타났다.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서 

여성중심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장문화가 음주

를 부추기는 남성중심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

다는 의미이다[11]. 대상자의 반 이상이 현재 결혼생활

을 하고 있으며(56.6%, 317명), 나머지 반 정도는 미혼

인 것으로 나타났다(42.0%, 235명). 교육수준은 연구대

상자의 3분의 2정도가 대졸(68.5%, 383명)이었고, 대학원 

졸은 16.1%(90명)이었으며, 전문대 졸은 10.9%(61명), 

고졸은 4.5%(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하'라고 인식한 경우는 6.4%(36명), '중하'라고 

인식한 연구대상자는 26.3%(147명), '중상'이라고 인식

한 경우는 14.8%인 83명, '상'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5%(3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중'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51.9%, 290명). 

연령은 20대가 33.5%(158명), 30대가 34.4%(162명), 

40대가 20.6%(97명), 50대가 11.0%(62명), 60대가 .4%(2

명)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68%가량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5.6세로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86.3%(492명)가 술

을 마시는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의 근거는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나머지 78명(13.7%)

은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비음주자라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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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비음주자는 이후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대상자들의 신체건강을 묻는 척도에서는 평균 3.65, 

표준편차 .74를 보여,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

하여 보통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들의 직무기간은 평균 3.65년이며, 표준편차

는 .94를 보여 현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

로 알 수 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297, 표준편차 .94018을 보여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

업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약간 만족한다' 수준에 약간 

모자라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n % 평균 표준 편차

성별 여성
남성

372 
188 

66.4 
33.6

결혼지위
기혼
미혼
기타

317 
235 

8 

56.6
42.0
 1.4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5
61

383
90

4.5
10.9
68.5
16.1

경제적상태

하
중하
중
중상
상

36
147
290
83
3

6.4
26.3
51.9
14.8

.5

연령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58
162
97
62
2

33.5
34.4
20.6
11.0

.4

35.6025 9.54575

음주자 지위 음주자
비음주자

492 
78

86.3 
13.7

건강상태 (n=477) 3.6562 .74981
직무기간 (n=474) 3.6562 .94018

직무만족 3.8297 .94018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관련변수들의 특성

2. 직장인 음주 실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로 이루어지는 직장인 음주 실태를 

알아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49.3%(241명)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중 음주’를 문항별

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 중에 1.0%(5명)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직장에 가기 2시간 내에 술을 마셨다고 보고

하였다. 대상자들 중의 2.0%(10명)은 지난 한 달 동안

에 직장에서 점심식사 시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고 보고

하였다. 휴식시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고 보고한 대상자

들은 전체의 .2%(1명)이었으며,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

에 술을 마신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1명)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직장에서 점심식사 시간 동안에 술을 마신 

경우는 직장인의 낮술에 대하여 수용적인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장의 경우 낮술로 인한 

추락사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보고되는 만큼, 낮

술은 밤술에 비하여 취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낮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

하고 있다[6]. 그리고 대상자 중의 .4%(2명)는 회사차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 더 주목할 부분은 직장회식이다.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8.2%(236명)로 ‘근무시간 중 음주’ 경험을 거의 대표한

다고 볼 수 있다. 직장회식은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4].

'근무시간 중 음주'는 각 문항에 '예'인 경우에 1점, 

'아니오'에는 0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가 0점에서 6점의 

범위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5194, 표준편차 

.56188을 보였다. '근무시간 외 음주'의 경우에는 대상

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일평균 .3065잔의 술을 마

셨으며 표준편차는 .7577로 나타났다[표 2].

직장인 음주 n
%

(빈도)
평균

(표준편차)
‘근무시간 중 음주’ 

직장에 가기 2시간 내에 술을 마셨다  491  1.0(5)
직장에서 점심식사 시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  491  2.0

 (10)
직장에서 휴식시간에 술을 마셨다.  492  .2(1)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술을 마셨다.  490  .2(1)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490  48.2

 (236)
회사차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  490  .4(2)
total  489  49.3

 (241)
총 점수  489  .5184

 (.56188)
‘근무시간 외 음주’  447  .3065

 (.75779)

표 2. 직장인 음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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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
연구문제 2: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

장인 음주와 직무수행을 구성하는 항목들과의 단일변

인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무시간 중 음주' 여부와 

직무수행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의 직무

수행 문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대상자들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직무수행

에서의 문제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직무수행 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음주'와 직무수행과

의 관계에서는 직무수행 문항 중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표 3]. 

직무수행 문제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시간 
외 음주’

예 아니오 t r
직무수행 전체 3.15 1.95 3.54***  .06
결근하였다. .17 .08 1.96  .07
일을 잘하지 못했다. .84 .46 3.64***  .13**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였다. .61 .37 2.36*  .00
원래 계획된 일을 다하지 못
하였다. 1.02 .75 2.16*  .04
동료와 언쟁을 했다. .38 .21 2.38* -.02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 .13 .08 1.20 -.00

표 3.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

'근무시간 중 음주' 여부에 따라 직무수행 문제를 최

소한 1번 이상 경험한 경우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근무시간 중 

음주'는 직장에서 몸을 다치는 문항과 결근을 한 문항

을 제외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

나 일찍 퇴근하고, 원래 계획된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동

료와 언쟁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직무수행 문제를 1번 이상 경험한 대상자들에 한하

여,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대상자들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 간에 직무수행 문항별 비

율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1]. 시각적으

로 보았을 때에도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는 직무수행에

서의 문제 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대상자들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하여 1번 

이상 직무수행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뚜렷하게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직무수행 문제 %(n)
근무시간 중 음주

χ²
유 무

결근하였다
있다 7.2

(35)
10.4
(25)

4.0
(10) 7.40**

없다 92.8
(454)

89.6
(216)

96.0
(238)

일을 잘하지 
못했다

있다 32.1
(157)

41.9
(101)

22.6
(56) 20.95***

없다 67.9
(332)

58.1
(140)

77.4
(192)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였다

있다 21.9
(107)

27.0
(65)

16.9
(42) 7.20**

없다 78.1
(382)

73.0
(176)

83.1
(206)

원래 계획된 
일을 다하지 
못하였다

있다 40.5
(198)

49.0
(118)

32.3
(80) 14.12**

없다 59.5
(291)

51.0
(123)

67.7
(168)

동료와 
언쟁을 했다

있다 16.2
(79)

20.3
(49)

12.1
(30) 6.12**

없다 83.8
(410)

79.7
(192)

87.9
(218)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

있다 6.1
(30)

7.5
(18)

4.8
(12) 1.47

없다 93.9
(459)

92.5
(223)

95.2
(236)

표 4. '근무시간 중 음주'와 직무수행문제 유무의 관계 
%(명)

그림 1. '근무시간 중 음주' 여부와 직무수행 문항별 경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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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확

인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무기간, 직무만족 등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장인 음주가 직

무수행문제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직무수행 문제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무기간, 직무만족 등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고, 직장인 음주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어

떤 요인이 직무수행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직장인 음주는 지난 한 달 동안 ‘근무시간 중 

음주’ 즉,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경험한 빈도와 지난 한 

달 동안 마신 일일 평균 술잔 수를 측정하는 ‘근무시간 

외 음주’ 등을 말한다. 종속변수는 직무수행 문제로 설

정된 6가지 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와 '근무시간 중 음주'를 독립변수로 직무수

행 문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는 남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직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그리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근무시간 외 음주'를 

독립변수로 직무수행 문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

할수록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모델 2에서 통제변수 외에 독립변수로 

투입한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에서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통제변수와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

주'인 직장인 음주 변수와 직무수행 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여전히 남성인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할수록, 직무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그리

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경험한 대상자는 직무수행 문

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근무

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에서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표 5]. ‘근무시간 중 음주’는 음주여부

의 빈도로 측정하였으며, ‘근무시간 외 음주’는 술잔 수

로 측정하였다. 측정단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회귀모델

에 투입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21].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β β
성별 .111* .142** .121*
연령 -.117 -.135* -.113

건강상태 -,129** -.153** -.145**
직무기간 -.141* -.126 -.138*
직업만족 -.011 -.022 -.019

직장인 음주
'근무시간 중 음주' .163*** .147*
'근무시간 외 음주' .043 .007

R² .117 .081 .100
F 8.648*** 6.332*** 6.883***

표 5.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Ⅴ. 결론 및 함의 

서구에서 이루어진 직장인 음주 연구를 검토해 보면, 

직장인 음주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이 두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17]. 서구에서도 그렇지

만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 중 음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직장인 음주를 

‘근무시간 외 음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포

함시키고, 직장인의 자기보고에 의한 음주 정보를 근거

로 하여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3가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로 이루어지

는 직장인 음주 실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지난 

한 달 동안에 근무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음주를 한 사

람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반 정도인 49.3%에 해당하는 

241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중 음주’ 세부문항들을 살펴보면, ‘직장에

서 점심식사 시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와 ‘회사차를 운

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 문항에서 각기 10명(2.0%)과 

2명(.4%)으로 나타나, 직장인의 낮술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산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무시

간 중 음주‘에서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문항에

서 응답자의 반에 가까운 48.2%의 263명의 직장인들이 

’그렇다‘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직장에서 휴식시간에 술을 마셨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술을 마셨다 문항들에서는 1명(.2%)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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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가기 2시간 내에 술

을 마셨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전체의 5명(1.0%)이어

서, 음주회식과 낮술 다음의 순위를 보여 주목된다. 6문

항으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음주' 문항의 총 평균 점

수는 .5184(표준편차 .56188)로, 전체 6문항 중 1문항인 

음주회식 문항에 대상자들의 반 가량인 49.3%(241명)

가 '예'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 음주'로, 대상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일 평균 

마신 음주량은 평균 .3065잔(표준편차 .75779)으로 보고

되었다. 

연구문제 2: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근무

시간 중 음주'여부는 결근하였다 문항만을 제외한 나머

지 즉,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

찍 퇴근하고, 원래 계획된 일을 다하지 못하고, 동료와 

언쟁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에서의 문제와 직무수행 전

체문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무시간 외 음주'는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직무수행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문제 3: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

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무기간, 직무

만족 등을 설정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통제변수

와 '근무시간 중 음주'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직무수

행과의 관계를 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직무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근

무시간 중 음주'를 할수록 직무수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과 '근무시간 외 음주'를 

투입하여 직무수행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

는 통제변수들 중에 남성, 건강상태, 연령만이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과 '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를 투입하여 

직무수행 문제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남성과 건

강상태, 직무기간,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직장회식에서

의 음주를 '근무시간 중 음주'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직장회식은 근무시간의 연장선이고, 직장회식

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직장회식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재로 처

리되고 있어[4], '근무시간 중 음주'로 타당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문

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시

간 중 음주행위'는 주로 낮술과 직장회식 경험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보

건복지 관련 종사자로 여성의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직장회식이다. 

외국 문헌에서는 직장회식이라는 명칭 자체를 발견하

기 어렵지만, 직장인 음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

들은 직장회식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10][12]. 

제갈정ㆍ김광기ㆍ이종태(2010)등은 음주회식과 직무수

행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음주회식 

비율이 높아질수록 '근무시간 외 음주'량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장승옥ㆍ신상헌(2008)등도 직장회식 빈도를 직장 음

주문화의 일부로 보고 직장회식 빈도가 빈번할수록 직

장인이 알코올 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서구에서도 최근에 와서야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

하여 직장 알코올 정책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직장 차원에서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통제하기 위한 음주관련 규정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10], 항공법 제 47조에서 항공종

사자나 객실 승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음주회식과 마찬가지로 낮술을 마셨더

라도 근무를 계속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지만[9], 아직은 직장인들의 

점심때 반주로 인한 사고통계는 아직 없다[6]. 

본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

주'를 자기보고에 의한 정보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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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고를 할런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자신에게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축소하여 자기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25]. 그리고 '근무시간 외 음주'를 측정

하는 다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에 몇 잔의 술을 

마셨는지를 질문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하였는데, 이

후의 연구에서는 월 음주횟수, 그리고 평소 마시는 평

균 음주량 즉,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곱하는 

QF(Quantity - Frequency)방식을 채택하여 대상자들

의 일정기간 동안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30일로 나누어 평균일일 음주량을 계산하는 것

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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